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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타율 0.154→0.500' 최정 활약에 '8연패→4연승' SSG도
오락가락, 계속 되는 최정 랜더스
스타뉴스 고척=김동윤   /  입력 : 2024.06.03 06:31

"괜히 최정 랜더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."

언젠가 최정(37)의 KBO 리그 통산 최다 홈런 기록 달성을 앞두고 김광현(36·이상 SSG 랜더스)은 이

렇게 말했다. 최정이 SSG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가지는 존재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.

특히 타선에서 최정이 있고 없고는 SSG 팀 분위기를 바꾼다고 봤다. 김광현은 "정말 (최)정이 형이

없으면 힘들다. 야수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선수인데 정이 형이 예를 들어 부상으로 한 달 빠

져 있거나,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타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"며 "클러치 상황에서도 정이 형이 나

간다고 하면 SSG의 모든 선수가 집중한다. 그렇게 정이 형이 한 방을 치고 오면 분위기가 확 우리 쪽

으로 넘어온다. 야구는 분위기 싸움인데 정이 형이 친 거랑 다른 선수가 친 건 무게감이 다르다"고

설명했다.

5월 막판 8연패 기간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펼쳐진 6월 첫 두 경기에서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었

다. SSG는 5월 19일 고척 키움전부터 5월 29일 인천 LG전까지 8연패에 빠졌다. 해당 기간 SSG는 평

SSG 최정이 2일 고척 키움전 3회 초 좌월 솔로포를 치고 있다. /사진=SSG 랜더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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균자책점 7.04(리그 10위), 팀 타율 0.255(리그 9위)로 투·타 모두 최하위를 맴돌았다.

무엇보다 장타와 득점권 타율이 최악이었다. 출루는 했으나(출루율 0.255·6위) 득점권 타율이

0.230(리그 9위)으로 최악이었고 홈런은 고작 하나에 불과했다. 해당 기간 NC와 한화가 각각 14개, 9

번째로 많이 친 키움이 5개를 친 것과 대조적이었다.

이때 SSG에서 유일하게 홈런을 친 것이 최정이었다. 그와 동시에 레귤러 중 7경기 타율 0.154(26타

수 4안타), 장타율 0.308로 부진한 선수 중 하나이기도 했다. 주로 3번 타자로 나서 해결해줘야 할 최

정이 막히자 SSG 타선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. 4번 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같은 기간 8

경기 타율 0.375(32타수 12안타), OPS(출루율+장타율) 0.898로 펄펄 날았음에도 SSG가 질 수밖에 없

었던 이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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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최정이 5월 30일 인천 LG전 멀티히트로 조금씩 감을 잡자, SSG 타선도 덩달아 살아나기 시작

했다. 이 경기서 최정은 1회 초 1사 3루에서 우익수 희생플라이 1타점으로 모처럼 팀에 리드를 안겼

고, 1-2로 뒤진 6회 초 최원태를 상대로 한 역전 투런포로 분위기를 바꿔놓았다.

여기에 새로 합류한 새 외국인 투수 드류 앤더슨, 시라카와 케이쇼의 호투가 더해져 SSG는 다시 4연

승을 내달렸다. 그 중심에는 또 최정이 있었다. 4연승 기간 타율 0.500(16타수 8안타) 4홈런 9타점,

SSG 최정이 2일 고척 키움전 3회 초 좌월 솔로포를 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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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S 1.750으로 팀에서 가장 높은 타율과 OPS 그리고 많은 타점을 올리면서 SSG를 상승 궤도에 올

렸다. 홈런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고척돔에서도 2경기 연속 홈런 포함 3개의 아치를 그리면서 6월의

최정과 SSG를 기대케 했다. 3일 고척 키움전 승리 후 SSG 이숭용 감독은 "3, 4, 5번 중심 타선에서 2

홈런 6안타 5타점이 나왔다. 중심 타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. 에레디아와 (최)정이의 홈런이 승

리의 기운을 가지고 왔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최정의 활약에 팀 성적이 오락가락하는 건 한두 해 일이 아니다. SSG 전신인 SK 와이번스 시절 SK는

'최정 와이번스'로 불렸다.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최정의 컨디션에 팀 성적은 크게 오고 갔다. 최정

은 SSG 프랜차이즈 스타를 넘어 KBO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다. 19시즌째 두 자릿수 홈런으로

KBO 리그 역대 최장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, 지난 4월에는 '라이언 킹' 이승엽(48) 현

두산 감독을 넘어 역대 최다 홈런 선수가 됐다. 통산 475홈런 타자를 대체하거나 그 뒤를 잇는 선수

가 쉽게 나올리는 없지만, 수년째 젊은 거포 혹은 해결사의 존재가 부재한 건 SSG가 해결해야 할 과

제이기도 하다.

그때까지 최정 랜더스는 계속될 예정이다. 최정은 "연패 뒤에 원정 경기에서 연승으로 팀이 상승세

를 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. 오늘 승리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 한 것 같다"며 "좋

은 감각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. 지금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

매 타석 최선을 다하겠다. 또한 부상자들이 앞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팀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같이

힘내겠다"고 각오를 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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